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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간접흡연 피해예방 위해 83개소에 금연안내판 설치

- 횡단보도, 하천 산책로 등에 설치 … 금연구역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금연환경 조

성을 위해 인천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횡단보도 53개

소,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30개소 등 총 83개소에 금연안내 표

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.

인천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4,590개소로 횡단보도(4,546), 하

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(18), 택시 승차대(19), 도시철도 출입구(4), 

해수욕장(3) 등이다.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

부과된다. 

인천시는 지난 9월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빈번한 굴포천, 아라천 

등 관내 18개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내 흡연행위 지도․점검 

및 금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지속적

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금연 실천을 유도해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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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다.

앞으로 관내 횡단보도,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등 유동 인구가 

많은 금연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

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“쾌적하고 건강한 인천 조성을 위해 

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금연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, 

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

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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